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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십자가 관구, 브라질 

 

연대를 촉구하는 도전적이고도 필수적인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형태의이기심, 파괴, 공격을 극복할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에 연계해야 할 위급성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소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이 자기 만족에다 안주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때 

보편적 연대를 일깨워 주는 대담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환경적 

재앙과 흔히 타인에 대한 박애와 정의같은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는데, 이는 세상의 불공평을 

부각시킵니다.   
 

브라질은 셀 수 없는 인간적 환경적 재난으로 폐해를 입어왔습니다. 최근 리오 데 자네이로, 

페트로폴리스에서의 환경 비극은 2백 명이 넘는 죽음과 엄청난 수의 인명이 행방불명되고 많은 

가정이 집을 잃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남녀 수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자적 증거를 살아갑니다. 재난 

희생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한 보호소로써 교회를 개방하고, 사람들의 관대함에 

호소하여 집이 없는 이들을 그들의 가정에 받아들이도록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현존이 되어 주며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JPIC(정의, 평화, 창조계의 보존) 정신 안에서 노틀담 수녀로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느끼면서 언제나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연대합니다.  


